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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에어 커맨드: 전설의 재탄생

블랑팡(Blancpain) 에어 커맨드(Air Command) 크로노그래프는 높은 희소성으로 컬렉터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 
는 전설의 시계 중 하나다.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또 여기에 얽힌 다양한 이야 
기들이 있지만 군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다. 동일한 종류의 여타 타임피스 디자인보다 우수하다고 간 
주되는 디자인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블랑팡이 이 전설의 모델을 500피스 한정의 빈티지 스타일 에디션으 
로 다시 선보인다. 블랑팡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모델이 역사 속 부분들을 드러낸다.

1950년대 초 프랑스 국방부는 까다로운 사양을 만족시키는 고정밀 크로노그래프를 물색 중이었다. 무엇보다 그 시계는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랙 다이얼에 빛을 발하는 아워 마커와 바늘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무브먼트는 플라이백 기 

능과 더불어 스몰 세컨즈 바늘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몇 년 후 다른 군대들도 비슷한 장비를 찾기 시작했다. 이미 피프 

티 패덤즈 다이버 시계로 미해군을 사로잡은 블랑팡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미공군(United States Air Force)을 위한  

크로노그래프를 개발했다. 이 타임피스는 일종의 유통업자였던 앨런 V. 토넥(Allen V. Tornek)을 통해 미군 파일럿에게  

공급되었다. 그리고 블랑팡이 그를 위해 수십 개의 프로토타입 시계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에어 커맨드 크로 

노그래프의 전체 생산량은 아마도 극소량이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군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로노그래프로 명성을 떨친 블랑팡 에어 커맨드 모델이 새 생명을 얻었다.  

2019년 에디션은 오리지널 스타일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당대 가장 현대적인 항공기를 조종한 파일럿을 위해 고안한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게 톱니 디테일이 있는 “카운트다운” 로테이팅 베젤을 갖추고 있다. 이 기능을 비행 전에 한번 세 

팅하면 경로를 따라 날아가는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지는 정확한 시간을 즉각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베젤의 눈 

금, 다이얼의 아워 마커와 바늘은 “올드 라듐(old radium)” 타입 슈퍼루미노바® 처리했는데, 오리지널 크로노그래프 인 

디케이션의 오렌지 빛을 재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3시 방향에 30분 토털라이저, 9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를 갖추고  

있으며, 챕터 링 주위 타키미터 눈금은 1000m 거리에 대한 속도를 표시한다.  

블랑팡은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컬렉터를 겨냥한 이 시계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오리지널 모델과 비교해  

다이얼을 더욱 개선시켰다. 새로운 에어 커맨드의 다이얼은 당시 시계의 특징이기도 한 박스-타입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보호하고 있으며, 시계 케이스백 역시 동일한데 이는 블랑팡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42.5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 안에 탑재한 스네일 패턴 무브먼트는 프로펠러 형태의 레드 골드 로터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전설적인 타임피스인만큼 고귀한 칼리버와 잘 어울린다. 새로운 블랑팡 에어 커맨드는 F388B 무브먼트에서 동력을 제 

공받는다. 5Hz 진동수의 이 무브먼트는 각 초를 1/10초 단위로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고진동은 특히 시간의 흐름 

을 기록할 때 더욱 높은 정확성을 보장해준다. F388B 무브먼트의 또다른 특징은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부드럽게 시작해  

튕김없이 멈추고 다시 기능을 시작하게 해주는 수직 클러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엔드 크로노그래프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칼럼 휠 시스템 덕분인데, 특히 시간 측정을 시작하고 끝낼 때, 그리고 바늘을 다시 제자리로 놓을 때 매 

우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플라이백 기능은 즉각적으로 바늘을 제자리로 돌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매력적인 빈티지 스타일을 진화한 블랑팡의 최신 기술과 조합시킨 이 새로운 5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에어 커맨드 크 

로노그래프는 블랑팡의 현대적인 세계로 이끄는 멋진 제품이다. 파티나를 낸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이 특별한 모 

델은 르 브라쉬 매뉴팩처와 1950년대 군사 항공 간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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